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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 20세기 후반 교회의 역할과 21세기 과제를 중심으로 -
1)

임 성 빈*

논문초록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은 가치 함축적인 개념으로 근대화 과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양식으

로 전개되는 사회구조의 변동을 말한다. 특별히 사회발전에서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가 중요하며, 

삶의 가치는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완성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문화공

동체인 민족의 잠재적 문화역량을 충분히 펼쳐 문화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

질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과 선택과 참여의 자유 및 배분정의를 보장하는 ‘삶의 기회’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발전의 핵심적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평등화’, ‘사회적 복지화’, ‘문화적 성숙화’, ‘통일

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은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역

할을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교회공헌은 사회발전의 핵심적 지표를 중

심으로 한 기독교의 역사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후에 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토대가 되는 신학적 기초와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참여 태도

와 자세를 확인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속화되는 지구화 시대를 맞이한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을 

위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주제어: 사회발전, 기독교의 역할, 정치적 민주화, 통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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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 으로 사회발 이라는 개념은 가치 함축 인 개념으로 근 화 과정을 달성하

는 데 기여하는 양식으로 개되는 사회구조의 변동을 말한다. 특별히 사회발 에서는 

인간 인 삶의 가치가 요하며, 삶의 가치는 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 한 발휘하

여 자아완성을 이루고, 사회 으로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잠재  문화역량을 충

분히 펼쳐 문화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물질 , 정신  삶의 질 향상

과 선택과 참여의 자유  배분정의를 보장하는 ‘삶의 기회’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발 의 핵심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민주화’, ‘경제  평등화’, ‘사회  복지화’, ‘문화  성

숙화’, ‘통일과 환경보 에 한 심’1)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본 연구의 일차  심은 이러한 제 아래 술한 사회발 의 핵심 지표들을 심

으로 한국사회의 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한 평가가 몰이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

발 에 있어 기독공동체의 공과를 논하는 것은 매우 실한 논제일뿐만 아니라 교회

의 변증  차원에서도 심 하게 요청되는 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별히 한국사회 

발 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사회발 의 핵심  지표를 심으로 역사 으로, 사회학

으로 보다 구체 으로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소고는 한국사회의 

발 이라는 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한 평가를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평가한 

후에 더 나아가 사회발 을 한 교회의 역할에 토 가 되는 신학  기 와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참여 태도 그리고 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면서, 가속화되

는 지구화 시 를 맞이한 21세기 한국사회의 발 을 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보다 략 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91-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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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사회의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

1. 정치적 민주화

한국사회와 기독교의 계는 정치  실을 배경으로 한다. 정치  상황은 곧바로 

기독교의 정치  역할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사회발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정치  지표는 ‘정치  민주화’이다. 한국의 기

독교가 화라는 맥락에서 본격 으로 정치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부터이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심한 분열과 정교유착을 보이면서 한국사

회 실 속에서 언자 인 기능, 즉 사회변동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19년의 3.1 운동에 주도  역할로 상징되는 기 한국교회의 사회변

동  기능의 통이 그간 발 으로 계승되어 오지 못하 다는 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 에 이르러 한국 기독교는 이  시기와는 차별되는 정치  역할을 

극 으로 감당하기에 이르 다. 1960년 에 한국의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보수 성향을 가진 다수의 교회들에 의해 수행된 사회통합의 역할

이다. 이들은 냉 시 에 반공의식을 강화하는 데 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나름

로의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 다.2) 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로 상징

되는 민족  경제개발주의, 즉 경제우선주의의 토 마련을 한 사회정치  안정을 

하여 정치  민주화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조 이 필요하다는 실론이 힘을 얻는 데

에도 기독교계가 일조하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부흥운동, 성령운동의 향이 컸

다.3) 당시 열정 으로 시행되었던 민족복음화 운동은 결과 으로 교회로 하여  정치

 민주화를 목 으로 한 직  정치참여나 실 참여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민족

흥  세계 선교 등에 심을 돌리게 하 다.4) 물론 당시 많은 교회들은 격한 경

2) 이원규,  한국종교변동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94-199쪽.
3) 1964년 12월 3일 국복음화 운동 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운동에서 성공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가 

합류하는 놀라운 교회연합운동이 일어나, 1965년에는 국 으로 복음화 집회가 2,239회에 걸쳐 개

최되었으며 230만 명의 청 들이 모 다. 이러한 운동은 1970년 에 정을 이루게 되는데 1974년의 

‘엑스폴로74’ 라는 세계 인 큰 선교 회가 그 표  이다.

4) 이장식, ｢한국정치 실과 교회｣;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편, 교회와 국가(기독교와 문화 제1집, 
1988),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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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로 인하여 정신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며 육체  피곤의 가 함을 느끼는 많

은 사람들의 고통을 로하고, 속한 도시화로 농  공동체를 떠난 이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마련하여 주는 등의 제사장  기능을 나름 로 수행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독교회 안에는 정치  민주화를 직 인 목 으로 하는 비

세력도 강력히 활동하고 있었다. 1963년 10월에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교회지도

자들과 학생들은 그것을 군정 연장으로 간주하고 반  시 를 벌 다. 한 1965년의 

굴욕 인 한일 정 비 을 반 운동과, 1969년 3선 개헌 반 운동을 개했다. 이 운

동들의 심에는 진보 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교수, 목사)이 자리하고 있었

다.5) 한 1960년 후반기부터는 사회 인 맥락이 무시된 채 개인의 혼구원과 복음

도만 강조하는 기성교회에 만족할 수 없었던 기독학생들이 사회참여를 외치기 시작

했다. 그러한 운동의 결실  하나가 1969년 69개 학 표들이 모여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KSCF)의 출범이었다.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은 정치 ․경제 ․사회  정의

의 실 을 하여 모든 선한 세력과 동하여 조직 이며 효과 인 사회개발운동을 

개한다고 밝혔다.6) 1966년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용회 을 건립하면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화의 장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교계와 사회에서 화

운동을 개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가 정치  민주화를 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것은 1970년 다. 

이 시기는 정치 ․사회 으로 어려운 시기 다. 1972년이래 유신체제에 어들면서 

1979년 10․26, 12․12 사태에 이를 때가지 정치 으로는 철 히 비민주 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군부독재, 권력의 장기화․집 화․ 화가 있었고 정치  억압과 료

 권 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정치부재 상황이 지속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정치  비

민주성, 경제  불평등의 상황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켰고, 진보 인 기독교

인들은 독재에 항거하여 억 린 자들을 해 본격 으로 투쟁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한국교회 의회(KNCC) 상설 기구로 ‘인권 원회’가 조직되었고, 8개 교단 320명의 

성직자가 ‘기독교 정의구  성직자단’을 결성했다.8) 1970년 는 많은 진보  성향의 

5) 김병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이삼열 외 지음 (서울: 한
울, 2000), 37쪽.

6) 이원규,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한국교회와 사회(서울: 나단, 1989), 207-208쪽.
7) 박 주, ｢ 한국정치와 정치이념｣,《사상》6호 가을, 1990. 참조.

8) 이원규, 의 책, 204-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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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지도자들이 출 했던 시기이다.9) 이들은 기독교인의 역할을 구했으며, 시국

성명서와 함께 시 에도 참여함으로써 정치  민주화의 실 에 선 장이 되었다.

1980년 는 기독교가 보다 결집된 힘을 가지고 사회운동에 다양하면서도 심층 인 

노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1980년 에 이르러 NCC 인권 원회, 한국기독학생연합

(KSCF), 기독청년 의회(EYC), YMCA, YWCA, 기독자교수 의회, 그리고 근로자층

의 인권운동의 추  역할을 한 도시산업선교회를 심으로 민주화 운동은 성숙단계

에 이르 다. 1986년 1월 29일에는 KNCC 가입 6개 교단 청년회의 연합체로서의 EYC

를 결성하고 교회 청년의 연합된 민주화운동을 개하기 시작했다. 창립총회에서 “우

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모색하고 교단의식을 넘어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강조하며 

...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따라 사회정의 구 을 향해 소외된 자와 린 자의 인권회복

에 앞장선다”고 선포한 EYC를 주축으로 기장, 장, 감리교의 많은 청년들이 정치, 사

회참여, 민 지향성, 교회갱신을 운동의 요한 목표로 삼고 교회 민주화 운동에 선도

인 역할을 해왔다. 

1990년 에 이르러 각각 김 삼, 김  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정치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에 따라 기독교의 

정치  투쟁의 의미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에만 집착하여 사회참여를 기피

하고 정치  민주화를 해 별로 공헌을 하지 못했던 보수 인 주류 기독교에 한 

비 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는 새로운 갱신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10)

이러한 새로운 갱신 기류는 제사장  기능을 통한 사회통합  역할을 담당하여 왔

던 보수  기독교회에 속한 이들도 90년  이후로는 이른바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  

민주화’를 하여 구체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사실 진정한 

‘정치  민주화’는 소수의 정치권력자들의 교체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국

민이 나름 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정치  민주화’의 참된 의미이다. 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로 인하여 더욱 복잡화되고, 문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는 오히려 평범

한 많은 사람들을 정치 으로 소외시키는 상을 동반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더욱이 

 9) 김성재, ｢민 의 외침-해방신학의 역사  상황｣, 《기독교사상》, 1984년 9월호, 90쪽.

10) 이원규, 의 책,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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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지구화의 실은 ‘빈익빈 부익부’의 실을 악화시킴으로써 세계 인 차

원에서 소외계층을 더욱 확 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사회  상에 한 고

려 없이 참된 민주화는 기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소외계층을 

사회 심으로 품기 한 사회변동의 기능을 극 화하여야 한다. 교회가 진실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언자  사명을 통하여 불의한 사회를 비 하고 사회 기틀을 바로

잡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소통을 이루어 나가려면, 정의로운 정치체제의 확립

과 체제의 올바른 기능에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평등화

1960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앞세우며 어느 정도 통합된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

었다.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은 요한 역할을 했고, 국가 

재건이라는 거시 인 목표를 심으로 어느 정도 사회  일체감이 마련되었다. 에 

띄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사회는 활기차게 발 을 추구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뿌리내리기 시작한 정치 인 료  권 주의와  주도형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 등은 1970년 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의 근원이 

되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통해 공업,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인구가 차 

늘어났고 도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11)

이러한 속한 산업화의 정황 속에서 이른바 순복음  신앙유형을 가진 교회들이 

나름 로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 다. 이  표 인 교회는 조용기 목사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은 순복음교회 다. 조용기는 인 죽음(창세기 2:16-17), 

육체의 질병과 죽음(창세기 3:19)과 물질 인 주(창세기 3:17-18)로 상징되는 인간의 

타락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 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육체 인 고통으로부터

의 구원”과 “환경 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삼 인 축복이 충만한 세계

로써 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12) 이것은 매우 극 이며 정 인 물질 을 강

11) 이원규, ｢한국기독교의 사회변동  기능｣;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서울: 한울, 
2000), 36-37쪽.

12) Sung Hun Myung, “Spiritual Dimension of Church Growth as Applied in Yoido Full Gospel 

Church (Korea)” (D.Mis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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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는 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가 오로지 마귀를 한 것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아담과 이 의 

타락 이후에 이 물질 세계가 마귀의 수 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 물질 세계

는 십자가에서의 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회복되었다.13)

결국 수가 우리를 하여 가져 온 것은 “치유”와 “가난의 없음”의 세계 다는 것

이 조용기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성교회들이 이러한 성공 인 삶을 살 수 있는 명백한 

기 를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비 하 다. 그는 “풍요한 삶을 살기 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 이 풍요에 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한 그 진리를 분

명하고 체계 으로 가르치도록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기독교인들은 모든 

의미에서 부요하며 성공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을 깨닫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 조용기에게 우선 인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14)

인 구원, 육 인 구원과 물질 인 축복으로 이루어진 조용기 신앙의 핵심은 

1960년 부터 1970년 에 걸쳐 한국 사회를 주도하 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시  정서에 매우 상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순복음  신앙유형은 개발이데올로기

와 조화를 이루기에는 문화 으로 보수 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통 인 정통주의 

기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유형의 신앙은 성경의 이야기 에서 성공 인 이야기를 다룬 부분만을 취

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윤리 인 측면보다는 우리에게 

풍요한 삶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선 인 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의 

신학과 고난의 신학 사이에서의 건 한 긴장 계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곧 기

독신앙이 사회  책무를 상실하는 순간도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으로서

의 성공 인 삶을 강조할 때, 조용기는 그리스도 사건을 환원시키는 경향마  보이기 

때문이다. 컨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 그리스

도를 비롯한 아주 소수의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

한다. 이러한 목 론  유형의 신앙은 만약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갈등상황에 처하

13) Yong Gi Cho, Salvation, Health & Prosperity (Altamonte Springs, Florida : Creation House, 

1987), p.54.

14) Cho, Fourth Dimension Vol.2 (Plainfield, NJ : Bridge Publishing, Inc., 1983),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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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을 때에 항상 상 방보다 강한 힘을 추구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자기희생의 정신을 앞세우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이른바 순복음 인 신앙은 극 인 물질 과 생활자세를 강화하여 으로써 지

주의 인 신앙이 빠질 수 있는 이원론 인 경제 을 극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 다

는 정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  

정서에 기독교 인 호응을 하여 으로써 생산량의 극 화와 기독교의 토착화에 공헌

하 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축소한 성공일변도의 

경향성은 생산활동, 그 자체에 있어서의 정의로움, 공의로운 교환, 정의로운 분배  

소비 등의 구체 인 경제  삶에 하여서는 충분한 심을 기울일 여유를 허락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칫 순복음  신앙이 천민 자본주

의화된 기독교 신앙으로 락될 수 있는 험성, 즉 종교의 사회변동 기능에 있어서 

치명 인 약 을 노출하 다는 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매우 조 으로 진보 인 성향의 기독교회들은 산업화 과정 가운데서 부작

용으로 생겨난 노동자 문제에 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개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

에게 가해지는 비인간 인 처우와 착취의 실에 을 뜨고 이를 시정하기 한 조직

 활동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소  도시산업선교이다. 이 선교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966년 한국산업 도실무자 의회가 조직되면서부터 다. 물론 기 단계

의 산업 도의 성격은 교회 도의 연장으로 노동자에게도 복음을 하고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 장의 문제가 양 으로 증 되고 질 으로 심화되는 상황

에서 산업 도의 방식은 차 극성을 띠게 되고 1970년 에는 커다란 문을 일으

키게 된다.15)

사실 산업화 과정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의 투자와 경  기술과 정부의 

효율 인 경제정책과 무역외교에도 힘입은 바 컸지만 근본 으로는 근로자들의 임

과 엄청난 근로시간을 감당한 희생의 가이기도 하 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성장하

고 기업들도 큰 이익을 올리고 무역흑자가 생길 정도가 되었지만, 상 으로 근로자

들에 한 보상은 충분하지 못하 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항의하는 시  사태도 일어

났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사치와 낭비와 외화 도피는 증가하 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

가는 산다는 소리가 높아갔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주로 기업가

15) 이원규, 의 책,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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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편을 들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면한 생산만을 권장했다는 비 을 받게 되었다.1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근로자들의 억울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하여 교회들은 산업 도를 시작하 다. 1978년 9월 5일부터 한국교회 의회의 

신학 원회가 ｢산업선교 신학정립 의회｣를 열어서 한국산업계 황 연구와 신학  

검토를 끝내고 37면의 소책자로 의 결과를 발표하 다. 이 ｢산업선교 신학선언｣은 

근로자 편에 서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변하고 성서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권 

회복을 한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산업선교는 산업시 에 진행되는 하나님 자신

의 선교라고 주장하 다. 그리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약자들을 돌보신 수의 정신 

구 이라고 천명하면서 산업 선교인들을 작은 수들이라고 불 다. 그리고 산업선교 

신학은 근로자들의 임 과 후생과 노동자의 기본권리 등의 향상과 개선을 하는 노

조운동과 비슷한 성질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소  기독교의 “사회 구원”, 

즉 인간화 운동이 된 것이다. 한편 등포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은 독자 으로 근로자

들을 상 로 도하고, 그들의 문제와 고충을 회사의 고용주들에게 달해서 평화 으

로 문제해결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신자로 만들고 붙들어  사례들이 많

았다. 기독교회들은 공단지역의 이러한 목회  차원의 산업 도로 노사간의 화해와 이

해 증진을 도모하 다.17)

기독교는 경제  평등화의 문제에 나름 로의 방식으로 공헌하 다. 컨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같은 소  민 계층에 한 지원과 동조가 1980년  진보 인 기독

교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미 1960년 부터 시작되기는 했으나 1980년 에 와서 

본격 으로 향력 있는 활동을 개했던 것은 도시산업선교회, 기독교 농민회, 민

교회 등이었고 이들에 의해 본격 으로 민 운동이 시작되었다.18) 특히 1980년 에 활

동한 민 교회는 민 신학으로 이념  무장을 한 은 목회자들에 의해 일종의 노동

운동 성격을 띠면서 활성화되었다. 

기독교회의 경제  평등화를 한 노력과 방향성은 1997년 유례 없는 경제 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 발표된 “경제 기 극복을 한 교회의 신앙각서”에서 더욱 구체

으로 표 되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한국의 경제 기와 이른바 지구화시  속에서

16) 이장식, ｢한국정치 실과 교회｣;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 편, 교회와 국가, 262쪽.
17) 이장식, 의 책, 263-264쪽.

18) 이원규, 의 책, 146-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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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 경제체제의 난맥상과 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선교  과제로

서 세 가지를 제시하 다. 하나, 경제구조와 실의 개선을 한 노력, 둘, 건 한 그

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교회의 재정, 셋, 가난한 자와 희생당한 자를 한 사의 실

천이 그것들이다. 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는 무엇보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힘없는 자, 희생당한 자들을 이웃으로 사랑하고, 이들이 인간 인 삶

을 릴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푸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회는 사회통합  기

능과 함께 건 한 사회비 을 통한 사회변동을 추구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19)

3. 사회적 복지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혹은 사회 사활동은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한국교회사 뿐

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880년  선교 기 사회복지는 통

인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가족과 친족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복지의 가장 요한 

주체가 되고 있었다. 그 당시 지배 인 종교 던 유교는 국가나 친족 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종교 인 성격도 상 으로 약했다. 구한말의 통종교는 실질

으로 복지와 련하여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기독

교회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안을 제시했고, 생활개 , 사회 사 등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그 가운데서 학교와 병원을 통한 사회 사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

서 의미 있는 장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컨  1885년 정동제일병원을 필두로 

1910년경까지 약 30여 처에 병원이 세워졌다.20) 감리교의 홀(R.S. Hall) 여사에 의해 

1894년 최 의 맹인학교의 농아교육이 시작되기도 하 다.21)

해방 이후부터 1960년 까지의 한국교회 복지활동은 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 외원기  가운데 다수는 기독교 계통의 기 이었다. 그 후 1960년  이

후 일반 인 교회의 복지의 계는 멀어지게 되지만, 이 시기에 복지활동 역에서 양

산된 개별  기독교인은 그 후에도 각종의 시회복지기 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19) 제83회 총회(1998.9.22-25) ｢경제 기에 한 신앙각서｣; 이삼열,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2000).

20)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학출 사, 1998), 86-140쪽.

21)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한기독교출 사, 1987),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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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2)

한국교회는 20세기 종반에 들면서 교회의 사회 사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부분의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사

회 어린이, 노인, 청소년, 빈곤가정, 소년소녀가장세  등 각양 각색의 사회 사활동을 

개하기 시작하 다. 형교회 에는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인 복지사업

을 개하는가 하면, 일부 교회는 정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 의 운 을 탁받아 문

인 사회 사활동을 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23)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 사

에 한 문  이론과 실천기술에 한 도움이 필요했고, 사회 사의 효과성에 한 

선교  그리고 사회복지  평가의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다. 많은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사회선교에 한 정책을 논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을 한 자원 사 훈련이 지교회에서 

실시되기에 이르 다.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의 3/4을 차지하는 국 학의 기독교인 

교수들과 체 문 사회복지 요원의 반을 넘는 기독교인 문 사회복지사들은 교

회의 사회 사가 보다 더 체계화, 조직화, 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 하

게 되었다. 한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를 둔 국 60여 개 학의 반이 기독교와 

직 (신학교), 간 (기독교계 학)으로 연계되어 교과과정에 교회사회 사와 련된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 몇몇 학교에서는 교회사회사업과까지 창설하기에 이르

다.24)

5공화국 이후 한민국 정부는 복지사회를 모토로 여러 가지 복지제도와 법안을 만

들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민간인이 복지시설을 설

립하면 그 운 권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독특한 형태의 복지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원시 에 복지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지시설을 설

립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응해갔다. 1979년 보사부에 등록된 시설을 종교별로 분류한 

바에 따르면, 부녀복지시설의 87%, 아동복지시설의 91%, 양로원 시설의 67%가 기독

교 계통의 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 한 1987년 166개 시설, 1,393명에 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가 개신교 신도이고, 천주교 14%, 불교 6%, 

22) 노치 ,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 사｣;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서울: 
한울, 2000), 166-168쪽.

23) 박종삼, 교회사회 사 이해와 실천(서울: 인간과 복지, 2000), 25-26쪽.
24) 박종삼, 의 책, 26쪽.

25) 노상학, 기독교와 사회복지(서울: 사회복지 의회, 1979),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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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5%, 천도교 1%, 무종교 15% 등으로 나타났다.26)

1985년 인구  주택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국개신교인의 수는 6,489,282명으로 

체인구의 약 15% 로써,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시설(교회 수: 26,044개)과 성

직자(40,717명)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의 종교 가운데 매우 큰 비 을 차지하게 된 

개신교는 사회 인 책임에 하여 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지 않은 교회들이 사회 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27) 특별히 

1990년을 후하여 한국교회는 사회  공신력을 회복하기 해서는 교회 내부의 개

과 함께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리 확산되었다. 이

에 지 않은 교회들이 사회 사활동에 심을 기울 고 그 결과 모범 인 모델이 나

타나기도 했다.28) 1995년 재 한국개신교인의 수는 8,760,336명, 교회 수는 58,046개로 

표 인 한국의 종교가 되었다.29) 재 한국교회의 사회 사에 한 공감 는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발 에서 특히 사회의 복지화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사회 복지화’에 한 사명과 과제는 지역사회선교를 한 복지선교  

패러다임과 지역주민 최후의 생명 안 망으로서의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회

복지를 한 교회의 지역사회의 통합을 해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노력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30) ‘사회  복지화’를 한 교회의 역할은 사회통합의 기능과 함께 사

회변동의 기능을 조화롭게 시도함으로써 교회의 사회  역할에 있어 모범 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4. 문화적 성숙화

한국사회의 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근  문명을 매개함으로써 화를 가속

 한 주요한 매체 다. 근 화 과정에서 한국사회 반에 걸쳐 기독교가 많은 향을 

26)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사회복지시설의 효율 인 리방안에 한 연구｣, 동연구원, 1987, 280-281쪽

27) 노치 , 의 책, 170쪽.

28) 이삼열 편, 사회 사의 신학과 실천(서울: 한울, 1992).
이삼열 편, 사회 사의 장에서(서울: 한울, 1993).

29) 문화체육부, 한국의 종교 황, 문화체육부, 1997.
30) 박종삼, 의 책, 358-3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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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친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성서의 번역과 보  그리고 찬송가의 보

은 한국문학을 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문화 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과 발 을 가져왔다. 여기서는 각종 문화운동, 그리고 문학과 술

을 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문화신학자 틸리히(P.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

는 유명한 말을 하 다. 아무리  문명이 실용화, 능률화, 산업화, 정보화를 지향해 

가는 기능사회 문명일지라도, 어느 문명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지향성 는 의미

지향성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존재가 단순히 능률성, 실용성, 생산성만

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월 인 문화의 깊이와 높이를 갈

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 한다.31)

1980년 에 있어서 한국기독교 문화 운동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시작

하 다. 그 하나는 민 의식화 문화운동이요,  하나는 복음주의  문화운동이다. 

자는 민 의 의식화와 역사참여를 선도하는 운동이었고, 후자는 복음으로 개인과 사회

를 기독교 으로 변 시키는 데 주안 을 둔 운동이었다. 민 문화운동은 통 인 기

독교의 복음선포와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변 과 민 공동체 

형성에 주안 을 두었다. 그리하여 80년  반기 한국정치사회의 억압 이고 권 주

의  상황 속에서 민  문화운동은 주로 체제 비 이고 민 의식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 다. 그러나 이와는 조 으로 복음주의 문화운동은 이러한 사회  참여보다

는 개인의 변화와 기독자의 사회  책임의식 강조에 머물러 있었다. 민  문화운동은 

민 들의 한과 감정과 사상이 담긴 소리와 탈춤 등을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실연하

면서 지배체제를 비 한 민 의식을 활성화시키고자 하 다.32)

지식인의 민 극은 70년  부터 한국의 은이들이 한국 통문화의 발굴과 재발

견에 심취하면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민 극은 학과 교회에서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발 했다. 교회는 이 민 극을 기독교문화 운동이란 측면

에서 소리와 탈춤을 기반으로 시작했다. 그러므로 탈춤을 배우고 통극을 실연하다

가 지배체제를 비웃고, 기독교  내용을 가지고 발 하 다. 그 표 인 것이 < 수

>과 < 수의 생애>이다.33)

31) 김경재,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와 문화(오산: 한신 학교 신학부 편, 1998), 27쪽.

32) 김 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 문화사, 1992), 373-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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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음주의 문화운동은 개인을 으로 변화시키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주안 을 두고, 거기에 바탕을 둔 기독교 인 직업윤리, 윤리실천운동, 세계  형성

으로 나아갔다.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세계 , 기독교문화 , 기독교철학,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교회와 정치, 문화에 한 신학  이해 등에 한 목할 만한 번역서, 논문, 

서 등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각 학과 교회 내의 청년과 학생들, 평신도들 가운

데서 빛과 소 , 목회와 신학등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조명하는 많은 월간지, 계
간지, 총서들이 쏟아져 나왔다.34)

활발한 기독교 문화  활동은 사회발 을 한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즉 화의 속한 진행으로 인한 도덕  문화  기

에 처한 사회에 교회는 통합 인 도덕  가치 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  기능을 

하며, 동시에 이데올로기 비 인 세계 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동 인 기능도 감당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한국교회는 ‘문화의 성숙화’를 하여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5. 통일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1) 통일

한국의 기독교는 1980년 에 들어와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해 선구자 인 고백

과 각성을 하게 되며, 남한의 통일정책을 향 으로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향을 미

치는 등의 주목할 만한 공헌을 하게 된다. 비록 일부이기는 했지만 차 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1988년에 와서는 한국개신교 연합체의 표  기구라고 할 수 있

는 KNCC가 역사 인 평화운동 선언을 채택하는데, 즉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한 

한국기독교회의 선언’을 총회의 결의로 발표하게 된다.35)

이 선언을 통해 한국의 사회와 정치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왔다. 기시되던 통일논

의가 차로 자유로워졌으며 민간인 주도의 통일운동이 1988년부터 격히 확 되고 

국민  심사로 확산되어 나갔다. 1988년 통령의 7․7선언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33) 학 외, 한국문화와 기독교 윤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6), 414쪽.
34) 김 한, 의 책, 376-378쪽.

35) 이삼열, ｢교회 의회 통일선언의 입장과 배경｣, 기독교사상, 198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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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하고 남북 화와 교류가 발 하며 총리  회담이 열리면서 1991년에는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력에 한 합의서가 조인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과 으로 

1990년 에 들어와 남북의 평화 공존시 를 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95년에는 분

단에 한 죄책 고백과 함께 희년을 선포하여 역사 인 환 을 이룬다. KNCC는 

1998년 6월 1일에 평양에서 남북교회간의 교류와 력을 한 정서를 정식으로 조

인함으로써 교회통일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으며, 남북의 교회가 한반도 내에

서의 통일을 한 력과 화의 체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36)

1980년 의 기독교회의 통일운동은 각성된 소수 기독교인들의 외로운 운동이었고 

억압과 질시를 받는 평화통일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37) 즉 이 당시의 통일운동은 사

회변동 인 운동이었고 때로는 사회의 기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다. 그러

나 1980년  말부터 통일운동의 물꼬가 터진 이후 1990년 에 들어서는 이른바 복음

주의권에 속한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여 엄청나게 많은 운동과 조직, 세미나와 토론, 

선언과 행진들이 일어났으며, 북한과의 교류와 력사업도 크게 발 했다. 이것은 사

회통합 인 역할과 사회변동 인 역할이 수렴하 을 때 교회가 통일을 하여 매우 

건설 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하여 다.

1991년 9월 17일 마침내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에 가입했으며, 1992년엔 남북합

의서가 채택 조인되기에 이르 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의 통일논의는 일반 

시민들의 통일운동보다는 앞서가지 못하며, 선도  역할을 진보 인 운동단체나 학생

운동에 넘겨주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모색을 기독교의 선교  

과제로 삼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38)

한국교회 의회(KNCC)를 심으로 한 통일운동은 1995년까지는 평화통일 기도주일

행사와 북한교회와의 만남과 화에 역 을 둔 1995 희년 운동에 치 되어 있었다. 특

별히 1993년에 와서 한국교회 의회가 여러 교단들 특히 교회  비가맹교단들과 함께 

희년운동을 개하면서 ‘남북나눔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추진한 것은 요한 의미를 

36) 이재정, 의 책, 167-168쪽.

37) 그러나 통일운동에 극 으로 나서지 않은 많은 교회들에 속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통일은 

주요한 신앙  과제 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새벽기도와 공 기도의 주요한 주제들  하나가 통일

이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90년 에 이르러 이러한 교회들이 극 으로 북한돕기운동에 동참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신앙  태도가 배경 인 역할을 하 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여 다.

38) 이삼열, ｢민족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평화운동｣, 의 책,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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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북한의 교회와 동포를 물질 으로 돕자는 운동이 공식화된 것이다(1993년 4월 

27일은 ‘평화와 통일을 한 남북나눔운동’이 발족된다). 남북나눔운동의 조직은 북한

을 돕는 모 운동이 공개 으로, 공식 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공포하며 북한에 물질

 지원과 나눔의 필요성을 으로 교회 으로 확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39)

남북의 기독교는 1995년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함께 선포하고 8월 15일 직 주일을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하 으며, 평화와 통일을 한 노력에 

함께 연 할 것을 다짐하 다. 희년 정신의 실천과 교회의 과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세웠다. 하나, 평화와 통일에 한 신앙고백운동. 둘, 남북 민간의 화해운동. 셋, 인도

 삶의 회복운동. 넷, 남북의 나눔과 더불어 사는 운동. 다섯, 남북선교와 하나의 민

족교회 형성운동(한국기독교교회 의회, 1995년 8월 15일). 오늘날 교회단체 뿐 만 아

니라 시민운동이나 자선단체 등에도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도 으로 참여하고 있

고, 많은 교회들이 헌 을 보내기 때문에, 기독교의 나눔운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상당한 수 에 이르 다고 평가될 수 있다.40)

(2)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사회의 지배 인 패러다임은 인간 이성에 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의 

개발을 통한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를 낙 한다. 그러나 새로운 생태학  패러다임은 

유한한 생물 물리학  환경을 인식하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며, 미래 세 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41) 이러한 환경에 한 인식 패러다임 

환을 가장 먼  인식한 주체들  하나가 기독교회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다.

한국신학 의회는 1989년 11월 3,4일에 정의ㆍ평화ㆍ창조질서의 보존(JPIC)을 시작

하고, 1990년 4월 YMCA, 5월 YWCA가 기독교 환경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1990년 3

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계교회 의회와 함께 “정의ㆍ평화ㆍ창조질서의 보존”(JPIC) 세

계 회를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하 다. 124개국 1,000여 명의 표가 참석

한 이 회에서는 환경 괴, 제3세계 경제문제 등 세계문제를 의하 다. 한국가톨릭

39) 의 책, 155쪽.

4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3주년 활동자료집, 1999. 6. 29.
41) 구도완, 한국환경운동의 사회학(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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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에서는 1990년 ‘생명공동체 운동’을 시작하 다.

1991년 5월 22일 KNCC에서는 환경 원회를 발족시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1991년 5월 환경보 특별 원회를 구성하 다. KNCC는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의 창조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하게 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뜻을 모아 ｢’92 한국기독교회 환경선언｣을 공포한다. 이 선언은 아울

러 한국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이 땅의 괴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환경보 운동에 온 

힘을 다 쏟겠다는 다짐의 표 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환경

보 운동에 합한 삶의 모범을 실천하는 10가지 실천 운동도 제시하 다.42) 1997년에

는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기독교환경운동연 로 재출범 하 다.

III. 21세기 초반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20세기 후반까지 한국교회의 사회발 을 한 공헌은 사회발 지표를 통하여 객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의 사회  

신뢰도 수 은 기감을 느낄 정도의 수 이었다.43) 이 조사에서 한국 개신교회를 신

뢰한다는 사람들의 비 은 응답자의 18.5%에 불과한 반면,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

은 48.3%로 조사되었다. 

일반 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개신교에 한 신

뢰도가 낮게 나오는 부정 (negative) 상 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60  이상, 서

울, 주/ 라 지역, 월소득 100 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 상 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 즉 학력이 높고, 나이는 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어느 정도 상된 결과지만 수치는 상 밖으로 격차가 

컸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40  이하에서 발견되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하 상이

다. 그러나 20(15.5%)-30 (17.7%)와는 달리 40 는 교회에 한 심은 상 이지만 

42) ｢’92 한국기독교회 환경선언｣, 기독교사상, 1992년, 7월호, 50-51쪽.
43)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

행되는 한국 교회의 사회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이 조사는 한국 교회의 사회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2008년 10월 23일부터 27일 동안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상으로 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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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지속되고 있음(29.1%)이 에 띈다. 

이것은 40 의 역사  경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  한다. 즉 민주

화에 한 열망이 컸던 80년 에 은 시 을 보낸 이들에게 교회는 애증의 상이라

는 것이다. 즉 교회의 역할에 한 기 는 컸으나 그만큼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한 실망을 크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비교  은이들에게 민주화를 

한 사회참여로 친화  이미지를 주었던 가톨릭에 한 이 세 의 호감이 가장 높은 

(41%)이 이러한 분석에 신빙성을 더하여 다. 

반 으로 한국교회에 한 낮은 기 와 신뢰도를 보이는 가운데도 ‘개신교회의 활

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3.03/5)’ 항목에 한 정  응답은 한국교회의 향후 신뢰증

진의 방향성과 내용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다. 한 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하

여 바 어야 할 으로서 교회지도자들(49.1%), 교회 운 (38.8%), 교인들(37.5%) 등이 

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바른 신학 균형 목회 목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목회자의 자질’이 지 되었던 것과 맥을 같

이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교회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이 시 한 과

제임을 알려 다. 난립하는 수많은 신학교와 체계 이지 못한 목회자 양산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교회 신뢰증진을 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항목이

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부 으로는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교회 운 의 

합리화와 교인들의 교육에 주력하며, 외부 으로는 사회  섬김을 강화하여야 함을 다

시 한 번 확인하여 주고 있다. 

구체 으로 교회가 신뢰받기 해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

행일치’(55.5%) ‘타종교에 한 용’(46.9%) ‘재정 사용의 투명화’(38.5%) ‘사회

사’(28.3%) ‘교회성장 제일주의’(17%)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을 상

으로 한 통계는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71.3%) ‘사회 사’(38.1) ‘재정사용의 

투명화’(36%) ‘타종교에 한 용’(26.3%) 순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인들

의 도활동에 한 부정  문제제기는 ‘2008년 바른 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설문조사

의 결과와 같다. 즉 다수의 비종교인들(60% 이상)이 기독교인들부터 도를 받았지만 

도리어 부정 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

황과 상에 따른 략 인 도의 필요성과 섬김의 태도와 성이 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함을 감  하는 항목이다. 열정 인 신앙과 교양을 갖춘 신앙인의 양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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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요청됨을 감  한다.

이와 함께 오늘 사회의 교회에 한 신뢰도에 결정  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성격

과 역할도 주목된다. 컨  한국교회는 종교별 사회복지시설 운  황 등의 통계를 

보더라도 상 으로 사회참여를 못하 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2005년 사회복지시

설 운 주체 황을 심으로 한 조사에서 장애우시설인 경우 기독교가 52.4%(가톨릭 

24.0%, 불교 6.0% 등)이었으며, 아동시설인 경우에는 78.4%,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43.6%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는 거의 기존 미디어를 통하여 일반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이다. 이러한 사

실은 언론의 비  특성만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미디어 업계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40  이하의 기독교에 한 부정  견해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IV. 한국기독교회의 사회발전 참여를 위한 신학적 기초와 태도 그리고 전략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 만 주의 깊이 살핀다면, 한국 교회의 신앙은 그 발생기부터 

한국 사회발 과 유기 인 계를 맺고 있었다는 을 발견하게 된다. 한 많은 이들

이 기독교를 받아들 던 것도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 화하여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겠노라는 근 화와 자주독립의 정신이 동기가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성격은 물산장려운동이나 주․ 제운동을 통한 국채보

상운동 등을 통하여서 계승되었다. 산업화가 성숙기에 어든 화 과정에서의 한국 

기독교 역시 사회통합 인 기능과 함께 사회변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 에 공헌하 음을 우리는 확인하 다.

그러나 21세기 반 확인된 한국교회와 사회의 긴장 계는 그간의 기독교의 사회  

역할에 있어서 나름 로의 아쉬운 과 남은 과제가 있음을 상기시켜 다. 가속화되는 

지구화라는 21세기 맥락에서 사회발 을 한 더욱 책임 인 교회의 역할을 추구하려

면 무엇보다도 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신학  기 들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한 그러한 신학  토 들을 사회에 용할 때 필요한 교회의 태도와 자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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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학적 기초

 (1) 창조신앙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

먼  우리는 순복음 인 신앙과 경제 계의 유형으로부터 물질에 한 극 인 

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도 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나 순복음 인 신앙은 자칫 

물질의 풍요함이 곧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논리를 가능  함으

로써 경제정의를 한 윤리  기 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맹아  요소를 가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

더라고 증언함으로써, 창조질서 안에서의 물질에 한 정  을 확인하고 있다. 

한 비록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

신의 신학은 창조신앙에 기 한 물질 세계에 한 정을 구속신학으로까지 연장시키

고 있다. 이러한 창조신앙과 성육신 신앙은 교회로 하여  물질을 악한 것으로 정

죄하는 지주의(Gnosticism)를 이단으로 단죄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물질의 가치는 오로지 창조주이자 구속주로서의 하

나님과의 계에서, 즉 신 심 인 에서 논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순복음  신앙의 물질 은 인간 심 인 가치 으로 환될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에서 비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순복음  신앙의 물질 은 좋으

신 하나님은 나의 물질  풍요함으로 그 좋으심이 증명된다는 인간 심 인 공리주의

 경향을 가진다. 오늘날 생태계의 기를 가져 온 주범으로서 지목받고 있는 이러한 

인간 심  물질 은 창조신앙과 성육신신앙에 입각한 하나님 심  물질 으로 변

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지기로서의 인간

성령을 통한 수직 이며 인격 인 교제, 즉 기도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신

앙의 특징  하나일 것이다. 동시에 한국 기독교회는 내재 인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

하면서 사회정의를 하여 헌신하는 것 역시 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 성경은 노

동을 통한 생산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소명을 매우 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인간은 모두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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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으로 인하여 생산된 재화를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 받게 된 것은 모두 은혜로 이루어진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므로 우리는 부의 분배를 ‘보상’이나 구제의 차원에서가 

아닌 ‘공동체 인’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수님의 비유  많은 부분들은(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등)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인 차원에서의 노동과 나눔을 증

거하고 있다. 성서가 증거하는 청지기로서의 인간은 재화의 생산에서부터 분배에 이르

기까지 보다 통 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도 한다. 

 

(3)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재평가 

비록 기독교인들이 그 행함이 아닌 신앙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기독인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인 삶에 

있어서 매우 근본 인 것이다. 우리는 부 하고 죄악된 행 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

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

여 감사의 삶으로써 응답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은 곧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뜻한다. 그것은 가정과 개인 인 인간 계, 나아가 시민

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을 포 하는 삶의  역에서,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하여 우리 자신의 력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배제되어야 할 것은 성과 속, 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가르는 도식 인 

이분법  사고이다. 성직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하여 부르심을 받

은 것과 같이, 다른 모든 기독인들도 그들의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 일터에서 하

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직

업은 거룩한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직장은 종교 인 역이 되는 것이다.44)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이러한 만인제사장직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많

은 반성을 구한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당회라고 하는 지도집단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을 주도하여 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결정 인 기

44) David. A. Krueger, “Keeping faith at work : the Christian in the workplace”(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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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표는 항상 이웃과 공동체의 선을 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한 그리스도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의 신앙과 일함의 역을 하나님 나라와 상 시킴으로써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

함이 곧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 교회의 실은 교회만을 성스러운 

장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제사장직에 소홀한 기독인이 무 많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과는 

어 나게 소수의 소리 큰 지체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에 한 각성이다. 그

러므로 평신도 활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활동의 정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발전을 위한 한국 기독교회의 태도와 전략

한국사회의 발 을 한 기독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참여와 공헌은 역사 으로 인정

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기독교회에 한 사회의 평가는 매우 부정

이다. 이러한 부정  평가는 2008년부터 매년 기윤실이 실시하는 교회의 사회  신

뢰도 평가조사를 통하여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사회기 이나 종교기 들

에 비하여 사회발 의 공헌도에 있어서 오히려 앞선 실 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사회

로부터의 평가나 향력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한 분석과 평가가 요

청된다. 한 한국교회의 사회참여에 한 태도와 략에 있어서의 구체  반성이 필

요하다. 

우리는 사회발 을 한 신학  기 의 확인으로부터 교회의 사회발  참여는 하나

님 나라를 한 만인제사장으로서의 청지기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교회의 사회발  참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차

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실을 돌아볼 때 신앙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무도 쉽게 자주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무도 많은 내부 분열과 핵심 신념과 조

직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

기에는 무도 미약한 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 않은 교회들과 사람

들은 나름의 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범 한 역에서의 근본 인 변화에는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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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패는 사회변화를 래할 만큼의 실력을 두텁게 쌓지 못한 신앙인들의 얄

함에도 요한 원인이 있다. 헌터(Hunter)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변화는 문

화를 생산하는 심부에 치한 기구들안에서 공동의 목 을 해 활동하는 엘리트들

의 한 연결망을 통하여 핵심 심층부로부터의 변 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45) 주

변으로부터 핵심에로 이르는 변 도 필요하지만 사회변 은 문화의 핵심부에 한 설

득과 지도력 확보를 제로 한다는 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별히 인문사회학의 부흥

시 를 맞이하여 한국기독교는 인문교양의 능력을 고양하고, 일반은총의 역에 한 

지식을 갖추는 일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한 권력(power)에 한 잘못된 사회

이론의 무비  수용에 하여서도 반성하여야 한다. 수께서 이방인의 행이라고 

하 던 정복과 지배로 상징되는 콘스탄틴 식의 권력 을 수용한 지 않은 신앙인들

은 정치 인 권력 게임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다.46) 컨  신앙  배경과 동기를 가

지고 정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과 기 들도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고, 특정한 문화를 변화시키기 한 정책을 입안하면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앙인들은 세상  힘의 정치의 구조를 무비 으로 수

용하 다.47) 결국 세상을 바꾸려고 사회참여를 시도한 신앙인들이 바로 그 세상을 닮

아가고 있다는 모순  실을 낳고 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교회가 사회발 을 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의 

일차  목표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김에 비하면 이차 인 것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발 을 주도하는 태도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먼  충성하는, 겸손하

면서도 꾸 한 자세와 실천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무 쉽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만 지속한다면 자

신을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비 없이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48) 세상을 실제로 바꾸었던 하나님의 방법인 ‘출애굽’과 ‘부활’ 사건

이 좋은 이다. 그 사건들의 특징은 “약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다는 이다.49) 한국교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헤게모니 인 야망보다는 세상을 섬

45) James Davison Hunter, To Change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74

46) Ibid.

47) Ibid., 275.

48) Andy Crouch, Culture Making (IVP, 2008), 265.

49) Ibid.,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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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수님 닮는 겸손이 필요하다!50)

이러한 겸손은 신앙공동체 사이의 력과 연 를 하여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사회

발 을 한 교회와 신앙인들의 역할  요한 것은 신앙인들과 교회들 사이의 차이

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즉 이분법  의 고착화에 한 경계다. 개교

회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교회가 연합활동에 있어서는 치명 인 취약

을 보이는 실을 고려할 때 이 은 매우 요하다. 이와 함께 요한 것은 삼 일체 

하나님에 한 신앙과 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고백하는 신앙인들 사이의 차이

에 하여서는 될 수 있는 로 작게 생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 히 차이 이 의식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이웃에 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

는 기회임을 기억하여야 한다.51) 

한 교회와 세상과의 계는 일방 인 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정/부정으로 이

어지는 변증법  계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하여 일방 인 낙  

으로 인한 ‘동화  태도’나, 비  으로 인한 ‘이분법  태도’ 모두를 경계하

여야 할 것이다. 신학  기 에서 확인하 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청지기, 만인제사장 

신앙에 입각하여 교회는 세상과의 계에 있어서 사회  공동선(common good)을 사

회발 의 목표와 지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52) 

V. 나가며: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사회발전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한국 기독교회는 지 까지 나름 로의 신앙  실천을 한국사회 안에서 수행하여왔

다. 사회통합  기능에 주력하여 왔던 교회들과 시 가 있었고, 사회변동  기능에 힘

을 쏟았던 교회들과 시 도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 다. 특별히 화 과정을 심

으로 고찰하여 본다면 한국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의 사회  역할이 차지하는 비 은 

자못 크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발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정치  민주화’, ‘경제  

평등’, ‘사회  복지화’, ‘통일  환경에의 심’을 통하여 구체 으로 분석하여, 확인하

50) Ibid., 266.

51) Ibid., 281.

52) Ibid.,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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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21세기라는 새로운 시 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이제 화 이후의 시 , 즉 

지구화 시 를 비하고 응 하여야 할 과제를 가진다. 다국 기업들(TNCs)의 번성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경제  실은 사회발 을 한 실천의 장이 결코 지역 이고 국가 인 차원에서 완

성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간의 정의로운-특별히 

2/3세계의 생존권  인권과 환경문제에 한 의식을 제로 하는- 국제법 규정과 민

간사회단체(NGO)간의 연  등을 통한 국제  조망 아래에서 세계가 함께 하는 사회

발 을 향하여 우리의 시야를 넓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

회들 사이의 력운동에 더욱 큰 심과 건설 이며 극 인 참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체  삶의 실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생각은 세계 으

로 하되 행동은 지역 인 특성에 맞게 하라’는 언은 우리의 상황  실천에 매우 

한 것이다. 지 , 여기에서의 사회발 을 한 한국 교회의 역할은 경건과 제의 

구체화  생활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건이란 인간 심 이 아닌 하나님 심의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삼 일체 인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 가

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에는 하나님 심 인, 보다 구

체 으로는 삼 일체 인 삶의 모습들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

격 속에 공동체성이 배어나도록 하며, 한 이웃을 한 사랑의 돌 과 나눔이 요한 

인격  품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컨  환경보 이나 폭력

인 문화의 배격 등이 구체 인 인격  품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구체 인 

이웃 사랑의 실천 상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 이 다수가 아니라는 다원주의  사회 실은 우리로 하여  사회발

의 지표, 컨  ‘정치  민주화’, ‘경제  정의’, ‘사회  복지화’, ‘문화의 성숙화’, ‘환경

과 통일에 한 심’의 향상을 한 시민운동이나 민간사회단체(NGO)에 극 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회의 사회발 을 한 건설  역할은 교회의 교회다움으로부터 시작되며 마

무리되는 과제이다. 물론 보다 지혜로운 책임의 수행을 한 사회분석이 필수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평신도사역의 활성화와 시민사회 안의 교회로서의 자각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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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한다. 소수의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층인사들의 만으로는 우리의 사회

 책임의 상 역과 우선 순 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다움은 시민의 기독교인 됨을 제로 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시민 됨도 요구한

다. 여기에서의 시민이란 한 사회의 책임 인 구성원을 의미한다. 한국교회가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은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답지 못함과 시

민답지 못함을 동시에 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  신앙인 됨의 기 를 

검하여야 한다. 

신앙과 삶의 일치의 당 성, 하나님의 주권에 한 새로운 고백, 뿌리깊은 죄성에 

한 통찰에 기 한 계속 인 자기개  등은 한국교회가 사회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하기 한 제  요소들이다. 이러한 기본 인 신앙  기 의 확인, 그리고 구체  

실천은 한국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  복음을 개방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복음에 한 개방  수용성은 한국교회로 하여  ‘개 된 

교회라도 계속 개 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종교개

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할 것이다. 한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들 각자에게도 자신의 

삶과 태도만을 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ㆍ이웃 사랑의 삶’과 ‘작은 자와 함

께하는 삶’을 의식  하여, 더욱 건 한 사회발 에 공헌하는 책임 인 사회인으로서

의 삶으로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191

참고문헌 

Andy Crouch (2008). Culture Making. IVP.

James Davison Hunter (2010). To Change the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Cho (1983). Fourth Dimension Vol.2. Plainfield, NJ : Bridge Publishing, Inc.

David. A. Kruegger (1994). Keeping faith at work : the Christian in the workplace, 

Nashville : Abingdon Press.

Yong Gi Cho (1987). Salvation, Health & Prosperity. Altamonte Springs, Florida 

: Creation House.

Sung Hun Myung (1990). “Spiritual Dimension of Church Growth as Applied in 

Yoido Full Gospel Church (Korea).” D.Miss.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제83회 총회 (1998.9.22-25). “경제 기에 한 신앙각서.” ; 이삼열외.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박종삼 (2000). 교회사회 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이삼열 (1988). “교회 의회 통일선언의 입장과 배경.” 기독교사상. 7월호.
       (1988). “민족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평화운동.” 기독교사상. 7월호.
       (1992). 사회 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3). 사회 사의 장에서. 서울: 한울.
이삼열 외 (2000).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편 (1988). “교회와 국가.” 기독교와 문화 제1집.
노상학 (1979).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사회복지 의회.

김기원 (198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학출 사.

김성재 (1984). “민 의 외침-해방신학의 역사  상황.” 기독교사상. 9월호
노치  (2000).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 사.” ;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사회복지시설의 효율 인 리방안에 한 연구.” 동

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199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3주년 활동자료집.
김경재 (1998).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와 문화. 오산: 한신 학교 신학부.

이원규 (1989). “한국 개신교의 정치참여.”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
       (1992). 한국교회의 사회학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3).  한국종교변동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한국기독교의 사회변동  기능.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 과 기독

교의 역할. 서울: 한울.
민경배 (1987).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한기독교출 사. “92 한국기독교회 

환경선언.” 기독교사상. 1992년. 7월호.
김 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 문화사.

학 외 (1986). 한국문화와 기독교 윤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병서 (2000).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이삼열 외. 한국사회발 과 기독교



192  신앙과 학문. 16(4).

의 역할. 서울: 한울.
이장식 (1988). “한국정치 실과 교회.”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편. 교회와 국가. 
기독교와 문화 제1집.

문화체육부 (1997). 한국의 종교 황. 문화체육부.
구도완 (1996). 한국환경운동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박 주 (1990). “ 한국정치와 정치이념.” 사상 6호 가을.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193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for the Social 

Development in Korea

Sung Bihn Yim(Professor of PCTS, Representative of Christian Ethics Movement)

The concept of social development is a value inherent concept and 
refers to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that evolve in such a way as to 
contribute to the modernization process. Within the concept of social 
development the human life is an important value, and the value of 
human life is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is able to 
fully utilize their potential for self-realization. On a social level, the 
value of life is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the society can express 
the level of cultural maturity by fully utilizing the cultural potential of 
the nation as a cultural community. In order for such indicators to be 
appropriately utilize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opportunity for life’ 
that guarantee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material and emotional 
life, the freedom of choice and participation, and the just distribution of 
wealth. From this perspective we may set forth the following indicators 
as being central to the social development in Korea. These are ‘political 
democracy’, ‘economic equality’, ‘social welfare’, ‘cultural maturity’, and 
‘interest in re-unification and integrity of creation’.

The basic interest of this study is in clarifying and analyzing the role 
of Christianity with regard to social development that occurred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The contribution of 
Christianity in the social development of Korea will become clear when 
we analyze the social and historic role of Christianity with regard to the 
central indicators for social development in Korea. Therefore, this 
overview will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social role of Christianity in 
relation to the central indicators of social development in Korea. In 
concluding this study, I will attempt to validate and evaluate the r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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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development, and go further 
to set forth new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the role of the church in 
regard to social development, as well as to identify new social tasks for 
the Korean church as we enter into the new century, and an era of 
globalization.

Key Words: social development, political democracy, social welfare, re-unification, 
the role of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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